
나에게는 꿈이 하나 있다. 나는 아름다운 산을 하나 가꾸고 싶다. 그 산에 나무를 심고 나무를 

가꾸며, 나무처럼 살고 싶다. 그 숲속에 조촐한 집을 하나 짓고 싶다. 삶에 지친 영혼들을 위한 쉼

터를 만들고 싶다. 그 쉼터에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가끔 찾아오면 좋겠다. 절망이 너무 깊

어서, 스스로 죽고 싶은 사람들이, 아주 가끔 찾아오면 좋겠다. 아무런 부담 없이, 누구라도, 언제

든지, 찾아올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.  

그러면 나는 그들과 함께,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. 그들의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, 그들

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. 세상에 대하여, 너무나 분노한 사람들과 한 때의 실수 때문에, 세상에

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하여, 나는 그들과 함께, 그들의 나무를 심어주고 싶다. 산에 나무를 함께 

심으면서, 그들의 아픈 가슴에도, 또 다른 희망의 나무를 심고, 사랑의 씨앗을 뿌려주고 싶다. 

― 「배진성 시인의 세상 읽기 &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」 중에서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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